
2022년 2월,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(IPCC)의 제2실무그룹이 제6차 

평가보고서(기후변화의 영향, 적응, 취약성)를 공개했습니다. 이 보고서는 예전의 

보고서(제5차 평가보고서나 최근의 특별보고서)와 유난히 다른 점이 느껴집니다. 기후변화의 

부정적 영향이 개발도상국 국민, 그리고 전 세계의 빈곤층과 어린이, 노약자를 더 이상 뒤로 

물러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고 있음을, 끊임없이 그래프와 표로 보여주고 또 강조합니다. 

한편, 지난 4월 초 공개된 제3실무그룹의 제6차 평가보고서는 ‘모든 부문에서 지금 당장 

극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시작하지 않으면, 지구온난화 1.5°C 이내 억제는 절대 이룰 수 

없다’(Now or never!)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. 이 두 보고서의 결론을 종합하면, 우리가 

‘지금 당장’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부터 벼랑 너머로 떠밀리게 

됩니다. 이미 '지금 당장'이라고 했을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나서 전 지구의 기후위기는 그만큼 더 

악화했습니다만, 이 책이 우리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고민하고 행동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

되길 바랍니다. (우리 대신 온실가스를 흡수해주던 나무들을 또 몇 그루나 베었을지 모르는 

종이로 만든 책을 펴내어서 죄송합니다.) - 글쓴이 박 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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